
강희업 대광위원장,“대전권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”

- 31일 대전시청 찾아 광역교통 협의회… 지역 광역교통망 협력방안 논의 

- 부산·울산권(8.31.), 광주권(9.19.), 대구권(10.17.)에 이은 소통 행보 마쳐

□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0월 31일(화) 오전 10시 대전광역

시청에서 대전권 광역교통 협의회를 주재하고, 지역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

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현안과제를 논의하였다.

□ 광역교통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대광위”)와 대도시권(수도권, 

부산·울산권, 광주권, 대구권, 대전권) 지자체가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함께 

고민하고, 현안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기구이다.

□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확충, 대중교통비 부담 

완화 등 대광위의 광역교통 정책방향을 먼저 소개하고, 대전권의 광역

교통 현황 및 문제점, 대광위와 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

세종연구원에서 발제를 진행하였다.

 ㅇ 이어,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도에서 시·도 광역교통 정책방향과 지역 현안

과제를 설명하고, 대광위와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.

□ 강 위원장은 “대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거점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

대전권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다”면서, “지역 현안과제 

해결을 위해서도 대광위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

□ 또한, 강 위원장은 대전권을 마지막으로 부산·울산권(8.31.), 광주권(9.19.), 

대구권(10.17.)에 이은 지방 대도시권 순회 방문을 마무리하며, 

 ㅇ “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지자체 계획이 유기적으로 

연계될 필요”가 있으므로, “「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」(’26~’30) 

수립 시에는 지자체·지방연구원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겠다”고 

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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